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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일 동안 고국에 다녀 왔습니다. 항공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중국 국적 항공 회사를 이용했습니다. 항공료도 무척 저렴했지만 항공기도 에어버스 380 초대형 모델이었습니다. 승무원의 말에 의하면 540명 정도 탑승했다고 했습니다.중국 국적 항공회사를 수년 전에 탑승했을 때에는 승무원 전원이 중국인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리따운 한국인 승무원도 있었고 한국인 승객에게는 한국어로 대화를 해줬습니다.  수백명의 중국인 승객들 사이에 섞여 있는 한국인을 어떻게 알아보는냐는 저의 질문에 자기들에게는 한국인을 알아보는 것이 아주 쉽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직업의식일 것입니다. 
중간 기착지인 광동 성의 광조우헤서 항공기를 갈아타고 인천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에게 인사 방송을 하는 기장의 성이 김씨였습니다. 중국 국적의 항공기의 기장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 여승무원에게 확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욱 놀라운 답이 나왔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그 항공기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기장, 부기장을 비롯해서 모든 승무원이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항공기의 전 승무원이 한국인라는 말을 듣고 그 항공사의 경영 방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위하여 근무 생산 성이 높고 회사의 수익에 공헌을 잘 한다면 외국인 직원이면 어떻습니까? 세계화 시대에 접해서 이제는 구인도 세계적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미국회사 중에는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20여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이 외국에서 일하는 회사가 있음을 전에 제 칼럼에서 방송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보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왜 모든 직원이 한 지붕 아래에 있어야 한답니까? 화상 회의도 손쉽게 할 수 있고  보고 체계도 외국에 서나 같은 사무실에서 제출하는 보고체계의  신속도가 다를 바가 없는 오늘 날 직원이 외국에서 일한다고 해서 생산성이나 효과가 떨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손발을 움직여서 일하는 제조업도 이제는 분업체계가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은 세계 가지에서 저렴하게 생산하여 회사는 조립만 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친히 알고 있는 한국의 한 회사는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여 본사에서는 조립과 품질관리만 합니다.  물론 생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국적도 다양합니다.


 미국 회사들이 외국인을 꺼려해서 항가리 출생의 앤디  그로브 (Andy Grove)에게 인텔사의 경영을 맡기지 않았더라면 미국이 컴퓨터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하였겠습니까? 외국인들에게 미국내에서 창업의 기회와 대우를 주지 않았더라면 야후 (Yahoo)나  구글 (Google) 사가 생겼겠습니까?  저 같은 한국인 채용을 기피했다라면 저도 첨단 기술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한국에서 차세대 리더쉽 개발 포럼에서 강의를 하신 한 분은 NASA에서  5위 안에 드는 고위급 기술 매니저였습니다. 그분이 한국인의 얼을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강조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기관이나 기업들이 외국인을 꺼려하지 않았음을 새롭게 감사했습니다. 중국 항공사가 항공기 한 대를 움직이는 전원의 기내 직원을 한국인들에게 맡긴 경영정책을 보면서 이젠 기업의 사전에서 국적, 인종, 성별, 연령 등등의 용어를 제거해야 할 때가 도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 
